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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복제약 리베이트 “난무”
리피토 복제약 시장선점 경쟁양상 혼탁 … 경기침체로 사업환경 악화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 복제약 시장을 놓고 리베이트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 복제약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상위권 업

체간 경쟁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콜레스테롤약은 최근까지 다국적 제약기업 Pfizer가 독점적으로 판매했으나 특허가 만

료된 이후 6월1일자로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을 포함한 5개 제품이 건강보험 약값을 부여받

았다.

리피토의 2007년 매출은 735억원으로 복제약 제조기업들은 리피토를 대체할 대규모 복제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다.

제약기업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처방하면 3-4개월 동안 매월 처방한 약값 총액의 300%에 해당하는 리베이

트를 제안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경쟁이 치열한 제품도 월간 처방 약값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3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관행에 비춰볼 때 리베이트 규모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인터넷의 제약관련 커뮤니티에는 한 상위권 제약사가 서울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아토르바스타

틴 제네시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다. 이 회사의 고지혈증치료제를 처방하면 현대자동차

의 고급 세단 제네시스를 리스 형태로 우선 제공하고 2년 동안 계속 처방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이

다.

해당 기업들이 경쟁 제약기업의 영업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각종 리베이트설이 난무하고 있

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경쟁이 얼마나 혼탁한지를 보여주는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값을 인하하겠다면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리베이트의 위력은 

더 커지고 있어 업계도 어쩔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처럼 받은 쪽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지 않고는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약업계가 아토르바스타틴 약물을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당분간 대규모의 복제약 시장이 열리지 

않는 데다 2-4위권 제약기업들이 박빙의 매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아토르바스타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업계 순위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약값 인하와 원가상승, 경기침체가 겹쳐 사업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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